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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인내가 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경험이고 하나의 

형식(패턴)처럼 인식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본문은 이 형식에서 벗어난다. 

종은 즉시 응답 받았고 결과가 확인되었다. 무엇이 다를까? 종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 보다 앞서 가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대한 오차 없는 

순종.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와 즉각적인 응답.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확실한 응답을 얻는다. 뒤에 남은 것은 경배와 찬송이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 창세기 24:33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종은 손님이 받는 대접을 마다하고 종으로써 가진 사명을 먼저 수행한다. 

자신이 누구의 종이며 왜 왔는지, 어떻게 기도했고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다. 종은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했다. 확신을 갖고 있는 종은 리브가 가족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 창세기 24:49 

 

전부를 말한 종은 대답을 기다린다. 이 아가씨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게 

해주시오. 싫으면 싫다고 내게 알게 해 주시오. 그래야 나도 이러든 저러든 할 것이니…. 이 말이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녁 밥도 아직 먹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며 딸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 창세기 24:50-51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 창세기 24:58  

 

뜻밖의 만남,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과 오라비 라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 종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미리 준비한 예물을 전달한다. 만난지 두 세 시간만에 혼인이 성사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은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해질 무렵 만나서 그날 저녁 혼인이 

결정되고 다음 날 아침 출발이다. 엄청난 속도다. 리브가의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제 집을 

떠나면 다시 만나기 힘든 딸이다. 며칠, 아니 열흘은 더 있다 가라하지만 리브가도 이미 마음을 

확정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 창세기 24:58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엄청난 속도와 결단력, 말 그대로 

초-스피드, 일사천리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리브가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이 한 일과 같다. 바로 경배와 찬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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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응답 사이에 있는 인내가 힘들어서, 혹은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며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만났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보자. 그 순종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 종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경배와 찬송이 남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자. 


